
왜곡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작업에서 출발한 강요배 선생은 제주의 역사와 삶을 담은 그림

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제주에서 태어난 선생에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수성을 지

닌 제주도는 삶의 모태이자 작업의 화두이다. 《제주민중항쟁사》전, 《제주의 자연》전,

《동백꽃지다-강요배의 4․3역사화》전 등은 제주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이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보여주었던 일련의 전시들이었다. 지난 1999년 강요배 선생은 《금강산》전에서 제

주 대신에 금강산을 작업 주제로 삼았지만, 이것 역시 ‘역사’와 ‘자연’이라는 변함없는 주제

의 연장이었다.

제주의 바람과 제주의 오름, 제주의 들녘과 제주의 산하가 오롯이 들어앉은 그림들이 주를 

이루는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업 주제들을 연장하고, 심화하고 있다. 《강요배》전에 출품

되는 30 점의 그림들은 90년대 초 제주로 재귀향 한 후 새로운 삶의 터전과 작업 공간에 

편안히 정착한 선생의 감흥을 올올히 녹여 보여준다. 〈진달래꽃〉,〈물매화 언덕〉, 〈비양

도의 봄바다〉, 〈적송〉에서 만개한 봄꽃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흩뿌려진 들꽃은 여전히 

생기있고, 일렁이는 파도는 여전히 시원하고, 곧은 나무는 여전히 굳건하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 볼 작품들이 더 있다. 〈관산대〉, 〈영주산〉,〈미리내〉등이 그것이

다. 

〈관산대〉는 강요배 선생이 사는 귀덕 마을에서 바라본 한라산에 작가가 나름의 이름을 붙

인 그림이며, 〈영주산〉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三神山) 으로 상정하고 그린 

풍경이다. 또한 〈미리내〉는 밝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화면에 가득 담고 있다. 

삶의 풍파에 시달린 자의 마음을 푸는 길은 오직 자연에 다가가는 것뿐이었다. 그 앞에 서

면 막혔던 심기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하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격렬하게 후려치

면서, 자연은 자신의 리듬에 우리를 공명시킨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섬땅의 자연은 그리하

여 내 마음의 풍경이 되어간다.-강요배의 글 중에서-

강요배 선생의 글처럼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그림들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풍경들이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각별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풍경

들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강요배》전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보편적인 한국의 풍경과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Kang Yo-bae, starting his career with the work of criticizing distorted reality, is a 

prominent artist for paintings on the history and life of Jeju. To the artist, born in 

Jeju, this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peculiar island is the matrix of living and 

the topic of work. In the series of exhibitions like 《History of Jeju People’s 

Resistance》, 《Nature of Jeju》, 《Camellia Falls: 4·3 Fiftieth Anniversary of Kang 

Yo-bae》, the artist showed his own eye and concern about Jeju. In the exhibition



《Geumgangsan》of 1999, he introduced a new subject – Geumgangsan, but it is 

part of his consistent topic of ‘history’ and ‘nature’. 

Majority of works in this exhibition extends and deepens the subject of existing 

works by soundly presenting the wind, hills, fields, and mountains of Jeju. Thirty 

works in this exhibition 《Kang Yo-bae》 vividly show his sensation what he got 

after he comfortably settled down in the new ground of life and work by returning 

home again in 1990s. In the paintings like〈Azalea〉,〈Hill of White Buttercups〉, 

〈Spring Sea of Biyangdo〉, 〈Korean Red Pine〉, spring flowers in full bloom are 

still lovable, scattered wild flowers are still fresh, surging waves are still cool, 

straight trees are still strong. 

Paintings in this exhibition are not landscapes of the eye but landscapes of the 

mind. This could be possible by the warm love and special understanding for the 

objects. For this reason, in this exhibition 《Kang Yo-bae》 we are expected to 

meet the universal landscapes of Korea within our heart 


